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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Ҷ рҵ 및 붫품 ঺체들  ੋ੔
따ۆ Ҷ내न장에 진출ೠ고 ੕다. 
૓난해 스웨덴 ੋ 케উр 들঱온 
뒤 인테리঱에 대한 붫비ਖ਼의 관
심  ੋ커૓고 ੕기 때문ੋ다.  
중Ҷ 1위 부엌рҵ঺체 오파

인은 ૓난 28일 기ਖ਼간담ധ를 열
고 한Ҷन장에 진출ೠ겠다고 뤩
표೰다. 정재훈 오파인코리উ 대
표는 “ 10월 ьիҵ ো삼동에 매
장을 열고 한Ҷ에붆 사঺을 본격
적으로 नਗ਼ೠ겠다”고 뤪ഌ다. 
중Ҷ 대഍ рҵ 브랜ٚр Ҷ내에 
들঱오는 것은 ੋ 번  ੋ처음ੋ다.

오파인은 1994년 설뢟됐다. 
미Ҷ 호주 인ت 등 120ђҶ에 뷏
출ೠ고 ੕다. 2012년 ੋ 후 매년 
매출ੋ 30욕씩 늘고 ੕다. ૓난
해 매출은 77ল위안(ণ 1조4000
만원)으로 한샘과 비슷೰다. ੋ  
ധ사는 전체 매출의 80욕를 부엌
рҵ에붆 올리고 ੕다. Ҷ내에
붆는 중고рन장에 집중할 계ന
ੋ다. 정 대표는 “중고р의 부엌
рҵ와 ਆ실 ઃ품으로 중산층
을 집중 공략할 것”ੋ 고 말೰ۆ
다. 또 “고ӛ스러운 ੋ 미૓와 체
계ജ된 애프터붆비스(S)로 한
샘 등 한Ҷ঺체들과의 경쟁에붆 
ੋ길 ਖ਼신  ੋ੕다”고 ь조೰다.

Ҷ내 рҵन장 규룜는 매년 
10~20욕씩 붓장ೠ고 ੕다. ૓난
해 기준 10조원에 달한다.  붓장
세р  ૓붬될 것ੋ란 예상에 따
외Ҷ 기঺들의 관심 ۆ  ੋ֭ উ૓
고 ੕다. 일본의 프랑프랑형 미Ҷ 
에쉴리퍼니처р 들঱온 데 ੋ ঱ 
덴마크의 플ۆ੖타ੋ거ت 한Ҷ 
진출을 준비ೠ고 ੕다.  일본 1위 
рҵ঺체 니토리р 들঱올 것ੋ
란 관측ت 나온다.
 Ҷ내 рҵ঺체 관계ਖ਼는 “ੋ

케উ를 ઃ외한 다른 외Ҷ঺체
들의 ৖향۳은 উ૔은 미미한 
뷏준”ੋ .고 말೰다ۆ
  김희경 기자 hkkim@hankyung.com 

김종섭 삼ੌঊ기 ധ장  ੋ인뷏೦병
(M&) न장에 ੋ 름을 알린 것은 
2001년ੋ다. 스페코란 기঺을 경
৖ೠ며 한Ҷ중공঺(현 두산중공
঺) 인뷏전에 뛰঱든 것. 한Ҷ중
공঺ 인뷏에는 실패೰૓만 ੋ 후 
김 ധ장은 삼ੌঊ기형 ث일 ਖ਼일러
와 벡스타인형 스타인웨  ੋ등을 인
뷏ೠ며 ധ사를 키웠다.
한Ҷ경ઃ신문과의 인터뷰에붆 

김 ധ장은 “ਗ਼은 ധ사를 경৖ೠ며 
뷏천ল원 규룜의 한Ҷ중공঺ 인
뷏전에 참৊한 것ੋ ੋ 후 경৖에 
큰 ت움  ੋ됐다”고 말೰다. 
앞으로 경৖에붆 M&р 중ਅ

한 뷏단  ੋ될 것ੋ ೰다. “ജ ت고ۆ
장품사঺을 위해 프랑스 ധ사 인뷏
를 검토ೠ고 ੕다”는 얘기৕다. 면
세੾사঺을 위해 ജ장품  ੋ중ਅೠ
고형 ੋ 를 붓공न키기 위해붆는 브
랜  ٚр치р ֭ 은 ധ사를 인뷏ೠ거
나 협۳해ঢ 한다는 논리৕다. 과
ч한 M&로 ധ사를 키운 그의 말
에는 ਖ਼신ч  ੋ배঱ ੕었다.
ೠ૓만 ੋ  보تр 나간 뒤 삼ੌ

ঊ기는 “해외 ജ장품ധ사 인뷏를 
검토ೠ고 ੕૓ 않다”고 부인공न
를 ೰다. ੋ  ധ사 최대주주 ੋ ਖ਼ ധ
장의 말을 ധ사 측  ੋ부인한 것ੋ

다.  ധ사 관계ਖ਼는 “ധ장  ੋ앞으로
의 희망사항을 말한 것 같다”고 ೰
다. 또 “인뷏보다는 면세੾에 프랑
스 ധ사를 ੓੾न키۲ ೠ고 ੕다”
고 덧붙৕다.
ೠ૓만 ധ사 측의  해명을 그대

로 뤨উ들ੋ기에는 김 ധ장ੋ 뤪
힌 계നੋ 너무 ҵ체적ੋ었다. 그
는 “오는 10월 프랑스 칸에붆 ‘세계 
면세품 뤤람ധ’р 열린다”며 “ੋ 때 
현૓에붆 인뷏 р능붓 등을 타진
ೠ겠다”고 말೰다. 또 내부적으로 
“인뷏 프로઄ౡ를 담당할 사람까
૓ 결정해 놨다”고 덧붙৕다. 
삼ੌঊ기р 왜 ੋ 런 ೱ동을 ೰

는૓에 대해 증권঺계 관계ਖ਼는 
“프랑스 ധ사에 통보조ଲ 안 한 상
황ੋ기 때문에 ੋ 런 계നੋ 공ђ
되는 것 ਖ਼체р 협상에 걸뢞돌  ੋ
될 뷏 ੕다고 본 것 উ닌р 싶다”고 
분붇೰다.
앞으로 삼ੌঊ기р 프랑스 ധ

사를 인뷏할 뷏 ੕을૓는 উ무ت 
룜른다. 계ণ을 ೠ고ت 인뷏대Ӛ
을 լ੓ೠ기 전날 깨질 뷏 ੕는 것
ੋ M&ੋ 기 때문ੋ다. 또 인뷏
대상ੋ 프랑스 ധ사р উ니ۆ Ҷ
내 ധ사일 뷏ت ੕다. ೠ૓만 ധ장
 ੋ말한 장기 경৖전략을 ೠ루 만

에 부인ೠ며 투ਖ਼ਖ਼들에게 혼선
을 주는 ೱ위는 삼ੌঊ기 같은 중
견기঺에 ঱울리૓ 않고형 장기적
인 न장의 신뢰 ഝ보에ت 뤣람૔
ೠ૓ 않다는 게 ঺계 분위기다.            
   onething@hankyung.com 

중소기업

“주부 청소고민 해결한 ‘끈끈이’로 매출 100억”
 10৊년 전 송৖심 파인피누스 대
표는 장을 보다р 생활용품੾에붆 
신기한 ઃ품을 뤩견೰다. 일본 ധ
사р 만든 ‘테ੋ프 크리너’란 ઃ품
ੋ었다. 끈적끈적한 롤러를 활용
해 먼૓를 ঻애는 청붫용품ੋ다. 
눈에 띄૓ 않는 ҵ붇에 ੕었૓만 
‘되겠다’는 ഝ신  ੋ들었다. 연ҵђ
뤩(착&D)을 거쳐 ਖ਼체 상품인 ‘크
린উੋ 테ੋ프 크리너’를 내놨다. 
 편의붓 측면에붆 한 단계 ֭ 인 ઃ
품을 만ٚ는 데 집중೰다.

○쓱쓱 밀면서 먼૑ 없애
크린উੋ 테ੋ프 크리너는 옷과 
침ҵ에 붙঱੕는 먼૓와 머리카ۇ 
등을 손쉽게 ঻앨 뷏 ੕는 ઃ품ੋ
다. 손잡ੋ를 잡고 밀면붆 롤러를 
굴리면 된다. 그러면 с종 ੋ 물질
ੋ 롤러에 붙는다. 송 대표는 “그
동안 먼૓를 ঻애기 위해 뤤스테
ੋ프를 잘ۆ 쓰는 등의 불편೥을 
해결೰다”고 설명೰다.
주부 ੓장에붆 사붫한 부분에

신경썼다. 기존 ઃ품은 손잡 ت  ੋ
안쪽  ੋ비঱੕঱ 떨঱ౡ리면 쉽게 
깨졌다. 1ਖ਼ 룜양ੋۆ 잡고 쓰기에
불편೰다. 크린উੋ 테ੋ프 크 ت
리너는 손잡  ੋьت를 ֭ ੋ고형 유
선഍으로 디ਖ਼인೰다. 인체에 무
해한 뷏용붓 ੿ଳઃ를 쓴 것ت ౢ
징ੋ다. 또 상온에 오래 보관ೠ면 
붓능ੋ 떨঱૓는 단੾ت ђ선೰

다. ജೡ 관련 중붫기঺을 운৖한 
ի편  ੋઃ품 ђ뤩에 힘을 보탰다.
ੋ마ౡ형 홈플러스형 롯데마ౡ 등 

대഍마ౡ 3사에붆 ઃ품을 판매ೠ
고 ੕다. 위생  ੋ중ਅ한 ӛऩ 및 ऩ
품঺체ت 주된 거래처다. 신세계
푸ٚ형 삼붓웰스토리형 현대그린푸
 ٚ등  ੋ대표적ੋ다.
오는 10월에는 기존 ઃ품을 ঺

그레ੋٚ한 신ઃ품을 선보인다. 
방향·탈취 기능을 э춘 ઃ품ੋ다. 
 송 대표는 “청붫용품ت 보관할 땐 
인테리঱ 붫품”ੋ 며 “ઃ품 케ੋۆ

스와 손잡  ੋ부분을 동물 콘셉ౡ
로 만들었다”고 설명೰다. 관련 디
ਖ਼인 ౢ 허만 9ђ에 ੋ 른다.
해외न장 공략에ت 나선다. 미

Ҷ과 중Ҷन장 진출을 위해 ധ원
ઃ ଻고매장인 샘스클ۥ과 협상
을 진ೱೠ고 ੕다. 

○‘매૒블۾’이 성장 ߊ판
 ੋധ사의 첫 ઃ품은  ਆ실 및 주방

의 찌든 때를 ঻애는 ‘매૔블록’ ੋ
다. ث일 뤣스프р 만ٚ는 멜ۆ닌 
폼 붫재를 썼다. 송 대표는 “당न 
뤣스프 한Ҷ૓사를 ଼ উр 6ђ월 

੾ 공ӛ을 해주면 대഍마ౡ 3ث
사에 룜두 들৊֮겠다”며 설ٛ೰
다. 1년 ث੾권을 뤨고 판매에 들
঱ы다.
마케팅ت ଲ별ജ೰다. ੋ 마ౡ 

붆부산੾에 न륆 ੓੾೰을 때৕
다. TV홈쇼핑처  ۤ঱떻게 쓰는૓형 
효과는 ঱떤૓ ‘보৊주는 것’ੋ  중
ਅೠ다고 생с೰다. ૔੿ 동৖상
을 ઃਗ਼해 매대 옆에 TV를 설치해 
৖상을 틀었다. 당न에는 참신한 

नت৕다. 반응은 뜨거웠다. ੾포 
한 곳에붆만 월 매출 1000만원ੋ
상 올렸다. ੋ 마ౡ를 नਗ਼으로 붇 
달 만에 대഍마ౡ 3사 전 매장에 

들঱ы다. ੋ 후 장ш형 장ജ 등 위
생·청붫용품으로 품룝을 ഝ대೰
다. ਗ਼년 매출은 100ল원을 넘঱붒
다.   이현동 기자 gray@hankyung.com 

파인피누스‘크린아이 테이프 크리너’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(art@hankyung.com)۽ 신청߉고 있

습니다. 한국경제신문 홈페이૑(event.hankyung.com)를 참조하세요.
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=△파인피누스의 방향·탈취 기능 테이프 크리너

(02)2233-6202 △더삼점영의 바이오토너(02)6205-9200 △리디자인의 

딥다라인 (051)304-9060 △૑오클라비스의 ૑오필۽우 (070)7098-2298 

뿌리산업 근무 외ҵ인, 장기체ܩ 쉬워져

Ӛ഍ 주물 등 뿌리산঺에 근무ೠ
는 외Ҷ인 뷐련근로ਖ਼р 좀 더 쉽
게 Ҷ내에 계붬 머물 뷏 ੕게 된다.
산঺통상ਖ਼원부와 륇무부는 

30일 뿌리산঺에 재૔ೠ는 외Ҷ
인 뷐련노동ਖ਼р 기량검증을 통과
ೠ면 장기체류할 뷏 ੕ت록 ઃت
를 정비ೠ겠다고 뤩표೰다. 뿌리
기঺에 근무ೠ는 외Ҷ인은 ণ 2만
9000명ੋ다. ੋ 들 대부분은 비전
문취঺(E-9) 비ਖ਼를 р૓고 ੕다. 
E-9을 э고 ੕으면 Ҷ내에 최장 4
년10ђ월까૓만 머물 뷏 ੕다.
앞으로는  일정한 검증을 통과ೠ

면 ౢ 정활동(E-7) ਖ਼격을 얻을 뷏 

੕게 된다. E-7은 2년 단위로 체류
기간을 계붬 연장할 뷏 ੕다. 기량
검증 사঺ 대상ਖ਼는 4년 ੋ 상 뿌리
঺체에 근무한 고졸 ੋ 상 40세 미만
ੋ다.   기능사 ਖ਼격증ੋ ঻거나 평
균੒Ӛ 미만의 ӛ৊를 뤨는 사람  ੋ
기량검증 기ധ를 э는다. 산঺부는 
“외Ҷ인 근로ਖ਼р 한Ҷ঱  기능사 
ਖ਼격증 न험을 통과ೠ거나 평균 ੋ
상의 ੒Ӛ을 뤨기 ঱렵다는 현장 의
견을 반৖೰다”고 설명೰다.  
ੋ와 ೥께 산঺부는 연내 ‘뿌리

산঺ 외Ҷ인 기술 인۳ 양붓대ೡ’
ੋ .추р 선정한다 ت  대ೡ을 졸঺
한 외Ҷ인ت ೡ위 등 일정 ਅ건을 
э추면  E-7 ਖ਼격을 얻을 뷏 ੕다.  
  김재후 기자 hu@hankyung.com 

송영심 파인피누스 대표가 방향·탈취 기능을 갖춘 ‘크린아이 테이프 크리너’를 설명하고 있다.   이현동 기자

회장 말 따로 공시 따로 …
삼 악ੋ기의 헷갈리는 M&A 전략

현장에서  

੊지수 기자

중소기업부

中 최대 부엌가Ҵ업체, ҵ내시장 진출 

일본·덴마크社도 상ܪ 법무부, 비자 규정 개선

스테੊프 불편함 해소߆

인체에 무해한 접착제 사용

10월에 향기나는 제품 출시

“쓰던 도자기 새 것으로 ߅꿔드려요”

전통تਖ਼기 ઃ조঺체 광주ਅ(ധ
장 조태권·사진)р 쓰던 تਖ਼기를 
새것으로 뤣꿔주는 프로그램을 
마련한다.  
광주ਅ는 ૓난 28일 경기 ੋ 천न

에 ੕는 본사에붆 ੒૔원과 고ѓਖ਼
문위원단 등  ੋ참붇한 р운데 ‘붫
비ਖ਼ 중심경৖ 선포ऩ’을 열었다. 
광주ਅ는 تਖ਼기঺계 최초로 최고
고ѓ책੒ਖ਼(CCO)를 두기로 ೰다. 
뤤규홍 사장  ੋCCO를 맡는다.  뤤 
사장은 붫비ਖ਼ 중심경৖ 태스크포
스 책੒ਖ਼ت 겸한다.
광주ਅр  검토 중인 ઃت는 쓰

던 ઃ품을 새 ઃ품으로 교환해주
는 것ੋ다. ઃ품을 ҵ੓한 붫비

ਖ਼에게 마일리
૓를 적뢟해 주
고형 누적량에 
따ۆ 사용ೠ던 
ઃ품을 신ઃ품
으로 뤣꿔주는 

ઃت다. 조태권 ധ장은 “Ҷ내에 
생산 공장ੋ ੕고 광주ਅ만 쓰는 
붫비ਖ਼층ੋ 두터워 р능한 일”
.고 설명೰다ۆੋ
광주ਅ는 ੋ 와 ೥께 분ঢ별 전

문р와 일반 붫비ਖ਼로 ҵ붓된 고
ѓਖ਼문위원단을 ҵ붓೰다. ੋ 들
은 붫비ਖ਼ ਅҵ와 ઃ품 반응 등을 
ധ사에 전달ೠ고형 붫비ਖ਼중심 경
৖을 위한 с종 উੋ디঱를 내֮
는 활동을 한다. 
  김정은 기자   likesmile@hankyung.com 

도자기업체 광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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